
9월 2 1일 경기 장단군 진동
면 하포리 백목곡柏木谷에서
정헌공正獻公 계림부원대군鷄

林府院大君(추밀공파 시조후
1 4世 왕후王煦) 묘역의 추향세
사秋享歲事가 봉행되었다. 추

석 다음의 첫째 일요일이 이곳
향사의 정일定日이다. 장단군
진동면 하포리는 휴전선하의
민통선 지역으로서 주민이 거
주치 못하고 있거니와 행정구
역도 파주시로 편입되어 현재
는 파주시 관할로 되어 있다.
백목곡에는 정헌공과 그 아들
밀직공密直公(왕중귀王重貴)
및 장손 부윤공府尹公(숙肅) 3
대 묘소를 비롯하여 그 계하와
이웃 국역局域에 밀직공의 차
남 집의공執義公(엄嚴), 부윤
공의 장남 좌윤공左尹公(순循)
ㆍ차남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
(복復), 좌윤공의 장남 돈녕공
敦寧公(격格)ㆍ차남 예참공禮
參公(지至), 화산부원군의 장

남 좌랑공佐郞公(온溫) ,좌랑공
의 차남 부정공副正公(욱旭)
등 1 0여위의 선대묘소가 있고
이날 각 위에 세사를 다 지내
게 된다. 그래서 이날의 행사
는 매우 크고, 백목곡 본국의
정헌공 이하 직계 3위 제향을
마친 뒤에는 자손이 각계파로
나뉘어 선대 세사를 받드느라
상당히 분주하다.
참제 후손들은 서울ㆍ경기를

비롯하여 대전ㆍ경북ㆍ충남북
ㆍ전남북 등 원근에서, 일부는
전일에 서울에 와 여관에 묵으
며 시간에 맞춰 모여들어 2 5 0
여명에 이르렀다. 9시 3 0분에
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전진교
남단에 집결해 민통선 출입절
차를 밟는데 4대의 전세버스와
3 0여대의 승용차가 줄을 이었
다. 예전에 장단은 임진강을
연안으로 한 옥토로서 그지없
이 살기 좋은 곳이었으나 지금
은 주민이 없고 군사지역으로
살벌하다. 특히 이곳의 특산

‘장단콩’이 자자한 명성을 띠
고 있었는데 현재는 파주시에
서 벌이는‘장단콩축제’로 그
명맥을 잇고 있다.
이날 행사는 새로 종회장이

되어 첫 세사를 맞는 권준식權
俊植씨가 집안의 유고로 나오
지 못하고 권유택權裕澤 총무
또한 그 선친의 대상大祥으로
결참하게 되어 유사들이 황망
해하는 가운데 권오갑權五甲
전총무가 출입절차를 돕고 권
석원權錫遠 좌윤공종회 총무가
회장과 총무를 대신하여 제례
행사를 총괄 진행하였다. 다소
두서가 엇갈리고 절목대로 정
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으나,
산신제를 미리 지내고 1 0시 3 0
분 경부터 정헌공 향례를 시작
으로 밀직공ㆍ부윤공 순위로

제향이 봉행되었다.
정헌공종회에는 제향을 받

들만한 소득원의 위토와 종재
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해마다
윤번으로 산하 계파 후손 문중
에서 1 0여위의 제수를 전담하
여 장만해오고 있다. 그 비용
이 대략 7백만원 상당인데 이
번에는 밀직공의 차남 집의공
종회의 차례였다. 집의공종중
에서는 이번이 그 처음이고 제
수를 준비한 경험이 없어 제수
대 7백만원을 정헌공종회에 기
탁하였는데,정헌공종회에서도
회장ㆍ총무가유고여서 부득이
좌윤공종회의 권석원 총무가
일체를 맡아 수행하게 되었다
하였다.
이날 백목곡 3대 향사의 주

요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
다.
•정헌공 향사
초헌관 : 권중은權重殷(양평
ㆍ집의공계)
아헌관 : 권호근權鎬根(대전
ㆍ참의공계)
종헌관 : 권오갑權五甲(서울
ㆍ예참공계)
집례 : 권석구權錫九
축관 : 권호준權鎬俊
•밀직공 향사
초헌관 : 권호철權鎬哲
아헌관 : 권영록權寧祿
종헌관 : 권홍구權弘求
집례 : 권석구權錫九
축관 : 권우식權虞植
•부윤공 향사
초헌관 : 권동주權東周
아헌관 : 권진택權鎭澤
종헌관 : 권희철權熙喆
집례 : 권석구權錫九
축관 : 권강원權江遠

<사진ㆍ글 權容根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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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헌공 계림부원대군이하 1 0여위 추향
9월 2 3일 장단에 2 5 0여 후손 참제

▲ 정헌공 묘역에서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.

▲ 정헌공 묘사에서 권중은 초헌관이 작헌하고 있다.

‘시조후 2 7세손으로 추밀공
파 양촌陽村 문충공文忠公(近)
계 습재習齋(擘)공의 6대손 수
초당遂初堂 문정공文貞公(B)
의 손자인 권헌權B, 자 중약
仲約, 호 진명震溟의 문집과
연구논문을 모아 합한‘진명권
헌震溟權B에 대한 연구논문硏
究論文과 진명집震溟集’이 충
남 서천군의 서천문화원舒川文

化院에서 발간되어 나왔다.
2 0 0 8년 8월 1 8일 발행이다.
이 책을 펴낸 유성렬柳成烈

서천문화원장은‘진명 권헌을
상세히 소개한 논문 일부분을
먼저 인용하고 진명 권헌만을
다룬 박사학위논문 1편, 진명
권헌이 포함된 박사학위논문 2
편, 진명 권헌을 다룬 석사학
위논문 3편중 1편의 진명 권헌
에 관한 내용 또는 결론을 취
합하고 진명집을 우철右綴로
붙였다’고 그 제책 취지를 밝
히고 있다. 원래 진명집은 1 9
권이 1 0책으로 인간되었는데
이를 영인하여 합책하였다. 최
근의 연구논문은‘인물화의사
의성寫意性에 관한 연구’로서
이소영李昭B의 2 0 0 6년 홍익대
미술학과 박사학위논문‘권헌
의 전신론傳神論’에서 발췌한
것과, ‘진명 권헌의 진眞 추구
와 사회시社會詩’로서 이지양
李知洋의 성균관대 국문과

2 0 0 1년 박사학위논문 맺음말
부분과, ‘조선후기 화론畵論
연구’로서 유홍준兪弘濬의 성
균관대 동양철학과 1 9 9 8년 박
사학위논문 중에서 발췌한 것
을 싣고, 석사학위논문으로는
김동현金東鉉의 1 9 9 7년 경북대
한문교육과 석사학위논문‘진
명 권헌의 문학론과 한시연구’
의 결론 부분을 싣고 있다.
책머리에서는‘진명의 강개

한 체질과 견결한 사의식士意
識’이라는 소제로 진명의 인물
을 소개하면서는 이지양 박사
의 학위논문을 인용하여 다음
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.
“진명은 고암顧庵 권구權
B( 1 6 8 3 ~ 1 7 6 1 )의 둘째아들로
한산韓山의 기포岐浦에서 태어
났다. 그는 본관이 안동으로
양촌 권근의 후손이다. 그 가
문은 그의 6대조부터 살펴보더
라도 습재習齋 권벽權擘
(1520~1593), 그 다음에 초루

草樓 권겹權B( 1 5 6 1 ~ 1 5 9 3 )ㆍ
석 주 石 洲 권 필 權
B(1569~1612) 형제, 그 다음
에 지족당知足堂 권양權讓
(1628~1697), 그 다음에 조부
수 초 당 遂 初 堂 권 변 權
B(1651~1726), 그리고 부친
고 암 顧 庵 권 구 權
B( 1 6 8 3 ~ 1 7 6 1 )에 이르기까지
시학詩學으로 명예가 높았기
때문이다. 석주 권필이 광해군
초년에 시화詩禍를 입고 나서
충남 한산군으로 일가가 많이
이거한 후로 한산에 살기 시작
했던 것같다.
진명은 자신이 이러한 전통

을 지닌 가문에 태어난 것에
긍지를 가졌고 그 전통을 훌륭
히 계승하기 위해 한평생 스스
로 노력하였으며 자녀에게도
문한가의 전통을 훌륭히 계승
할 것을 당부하였다. 진명이
쓴‘화산세고花山世稿’서문에
는 진명의 이런 마음가짐이 그
대로 드러나 있다.
예로부터 문장을 한다는 사

람은 혹 그러한 사람이 있더라
도 대개 모두 한두 세대를 전
하다가 그친다. 그 능히 빼어
나서 서로 전해지는 것은 천백
세에 한 사람이 있을 뿐인데

오직 우리 집안은 갈수록 빛나
서 조금도 쇠퇴하지 않으니 어
째서일까.
이 글에는 한 가문에서 한두

사람의 문장가를 배출하기도
어려운데 자기 집안에서는 긴
세월 문한의 전통이 이토록 혁
혁하게 이어져온 사실에 자부
심이 가득 나타나 있다. 그런
만큼 그 다음 문장에서는‘옛
명성을 떨어뜨리지 말고……아
무개집의 문장이 보배롭기 이
와같다’는 소리가 나오도록 그
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
감을 북돋우고 있다. 그 생각
은 누구보다도 진명이 스스로
되새기고 있었던 듯하다.
진명은 한산에서 태어났지만

초년과 만년을 제외하고는 주
로 서울에서 살면서 고향 한산
을 왕래하였다. 고향을 떠나
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이다.
그는 1 6세에 이언신李彦臣의
딸을 맞아 성혼한 이후로 그의
빙가聘家가 있는 호동壺洞(서
울 종로구 연지동)으로 올라와
생활하였다. 23세(1735, 영조
1 1년)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그
다음해인 병진년 문과에 합격

‘진명 權B에 대한 연구논문과 震溟集’
충남 서천문화원에서발간
1 0월 3 1일 학술대회도 열기로

7면으로 계속


